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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화학, 불공정 거래로 경고처분
공정위,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… 태평양은 시정명령에 경고 추가

부당하게 납품단가를 낮추는 방식을 통해 원가상승 부담을 중소 하도급기업에 전가한 대기업 4곳이 적발됐

다.

공정거래위원회는 9월8일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

LG화학 등 4개 대기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.

두산인프라코어(구 대우종합기계)와 태평양은 시정명령을, 삼성광주전자와 LG화학은 경고조치를 받았다.

태평양은 하도급 거래과정에서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경고조치를 

추가로 받았다.

공정거래법 위반 및 시정조치 내역

회사명 위반행위 유형 조치내용

두산인프라코어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정명령

태평양
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정명령

서면 미교부,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경  고

삼성광주전자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경  고

LG화학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경  고

+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해 시정조치의 실익이 없으면 경고조치

태평양은 화장품 용기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제조위탁하면서 제한경쟁입찰 후 낙찰된 가격을 수급사업자

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하 조정해 최종단가를 결정해 하도급기업에 피해를 주었다.

LG화학은 파렛트 포장용기를 제조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산편의를 위해 원․10원․100원 단위를 

절사해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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